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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글로벌 30개 보험사 성적표 공개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 연간 보고서 발간...30곳 중 23개 보험사 탈석탄 진행 

삼성화재는 중위권 기록, 탈석탄 선언엔 좋은 평가 그러나 우려도 있어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탈석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이자 석탄발전소 등 대형 설비 운영에 필요한 보

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석탄 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제 석탄으로부터 손을 떼

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탈석탄 행렬이 이어지면서, 석탄 산업은 최대 40% 보험료 상승과 함께 

금융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 '인

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가 오늘(2일) 2020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4번째인 보

고서는 전 세계 주요 보험사 30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을 평가했다. (붙임 1 참

고) 

 

‘인슈어 아워 퓨처’의 보고서는 11개 국가에서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인수 심

사, 투자 철회 여부와 기후 리더십에 있어서 여러 관점을 평가해 전 세계 주요 30개 보험회사에 점

수를 매기고 순위를 세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탈석탄 추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구 기온 상승 

1.5°C를 저지하는 국제적 목표치엔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동아시아의 주요 보험사

들은 여전히 석탄 산업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보험업계가 화석연료에 포괄적인 

조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개 보험사 중 적어도 23개 보험사가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했다. 

이는 주요 보험시장의 12.9%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재보험시장의 48.3% 규모다. 지난 11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 행동에 나선 곳이다. 

 65개 이상의 보험사(총 투자액이 12조 달러 규모)가 투자 철회 정책을 채택하거나, 신규 석탄 

투자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9개 보험사가 오일샌드(타르샌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호주의 선코프

(Suncorp)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모든 보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최초이자 유

일한 보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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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최근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보험 인수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많

은 보험사도 하지 못한 강한 조처다. 이 덕분에 작년 보고서 기준 15~19위에 그쳤던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남아 있다. 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가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

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화재는 석탄발전에 7조 7천여 억을, 삼성생명은 7조 4천여 억

을 지원하면서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금융지원을 한 국내 민간금융사에 이름을 올렸다. 윤세종 기

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위험이 곧 투자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큼 

기존 투자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스위스의 스위스리(Swiss Re), 프랑스 악사(AXA)가 화석연료 보험을 종결하는 데 선두주자로 손꼽힌

다. 악사는 스코르(SCOR)와 함께 화석연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투자 철회 정책을 채택했으며, 영국

의 리갈앤제너럴(Legal and General)과 아비바(Aviva)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피터 보샤드는 "보험사들의 계속되는 탈석탄 행보는 긍정

적이지만, 악화되는 기후 위기 국면에서 탈석탄을 더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로이드(Lloyd's), 

AIG, 도쿄해상화재보험 같이 뒤처진 보험사들이 석탄 보험을 중단하고, 모든 보험사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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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30개 보험사 평가 순위표 

 


